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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록영화, 그 코드를 풀다

김승(SEUNG KIM)

북한의 기록영화는 대중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선전영화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기록영화를 단순
히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영상기호가 재현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의미가 만들어
지고 유포되는 방식을 둘러싼 생산과 투쟁의 장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창으로써의 북한 기록영화를 이해하고 시기별 대표작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한 후에 그 의미를 해독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에는 내
부로 향한 부정 기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기호는 과거 역사에 기초한 스
토리와 연결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를 논증하고 설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은 첫째, 영상기호의 표상조작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해당 시기의 당면한 실천 강령을 대비적 
수법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대중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셋째, 대중
에게 미래 희망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기록영화는 시대
의 변화에 따라 설득의 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인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민을 설득
하고 동원하는데 필요한 증언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면에서 북한 기록영화의 역사적 
역할은 호명의 역사, 설득의 역사, 진지구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록영화를 통
하여 북한은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으며, 북한의 기록영화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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